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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03년 미국의 비행기 제작자 오

빌(Orville) 라이트와 윌버(Wilbur) 

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동력 비행기

를 타고 하늘을 나는데 성공했다. 

그리고 약 1세기가 지나간 지금, 극

초음속의 소리보다 5배 이상 빠른 

총알 같은 속도의 비행기가 개발되

고 있다.

‘사이언스타임즈’(sciencetimes.

co.kr)에 따르면 항공우주공학용어

사전에서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

극초음속(hypersonic)이라고 규정하고 그 이하의 속도와 

구별하고 있다. 마하 5(시속 6천120km)의 극초음속 비행

기를 타면 베이징에서 뉴욕까지 1만1,000km 떨어진 거

리를 2시간 안에 날아갈 수 있다. 일반 여객기와 비교해 

8배에 달하는 속도다.

무엇보다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군사 

분야다. 지난 4월과 8월 미 공군은 록히드 마틴 사

와‘HCSW(Hypersonic Conventional Strike Weap-

on)’라 부르는 극초음속 비행기 개발에 9억2,800만 달

러,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신속대응무기인 ARR-

W(Air-Launched Rapid Response Weapon) 개발에 4억

8,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계약했다.

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은 신형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

는 ARRW다. 항로 추적이 가능한 기존 미사일과 달리 이 

미사일은 속도가 너무 빨라 추적이 불가능하다. 미 공군

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는 다른 나라

의 동향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.

러시아 푸틴대통령은 지난 3월 초 국정연설에서 러시

아 공군이 마하 10(시속 1만2천240km)의 극초음속 미

사일‘킨잘(단검이란 뜻)’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

했다. 중국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. 

관계자들은 얼마 안 있어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간

탄도미사일(ICBM) 체계가 전면 개

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사실 미국에서 초음속 비행체를 

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의 

일이다. 특히 방위고등연구계획국

(DARPA)는 초음속 로켓 글라이

더‘HTV-2’의 무인 비행을 수 차

례 시도한 한 바 있다. HTV-2는 지

난 2011년 8월 통제력을 잃기 직전

까지 마하 20의 속도에 도달해 관계

자들을 놀라게 했다. 

X51A 역시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.  

여기서 사용되는 비행체에는 물 위를 달리는 쾌속정처

럼 압축 양력과 충격파 양력을 모두 이용하면서 비행하

는‘웨이브 라이더(Waverider)’디자인을 채용됐다. 현재 

미 육군은 이‘웨이버 라이더’방식을 적용해 로봇처럼 

제어가 가능한 극초음속 스크램제트 로켓‘AHW(Ad-

vanced Hypersonic Weapon)’를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

다. 현재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

다. 이렇게 거듭된 연구 성과로 인해 미국은 극초음속 비

행체 개발을 놓고 최고의 능력을 자신해왔다.

그러나 올해 들어 러시아에서 3M22‘지르콘’극초음

속 순항미사일(최고 시속 마하 8), Kh-47M2‘킨잘’공대

지 초고음속 탄도미사일(마하 10), Yu-71s‘아방가르드

(Avangard)’극초음속무기 시스템(마하 20)을 잇따라 공

개했다. 러시아는 이어 2020년까지 이들 극초음속 무기

들을 실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. 중국 역시 지난 8월

초‘싱콩-2(Xingkong-2)’라 호칭한 극초음속 비행체를 

공개했다. 이 비행체는 400초 동안의 비행 시간 동안 마

하 5~6의 속도를 기록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강대국들 간의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 경쟁이 미래 군사

력 판도를 바꿔놓고 있다.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, 이 경쟁

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.

세상을 바꿀 ‘극초음속 비행체’ 개발 경쟁

▲ 1903년 라이트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한 지 

   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소리보다 5배 빠른 

    속도의 극초음속 비행체가 개발되고 있다.


